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원희룡 장관, “이기적 집단행위로 교육현장 피해 다시 없도록”
- 12일 부산시 명문초등학교 건립 현장 찾아 학부모 고충 청취 -

□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1월 12일(목) 부산시 강서구에 위치한 명문 

초등학교 건립현장을 방문하여 입학 예정인 1학년 학부모들과 부산광역시

교육청 교육감 등 학교 관계자들을 만나 공사 진행 현황과 학부모들의 고충을 

청취했다.

 ㅇ 명문초등학교는 당초 이번 달 29일 준공될 예정이었으나, 지난해 건설

노조의 장비사용 강요 집회, 운송노조 파업, 화물연대 파업 등의 영향으로 

준공일이 4월 8일로 늦춰졌다.

□ 원 장관은“준공을 앞두고 막바지 공사가 한창 진행되어야 할 시기에 

68일간 공사가 지연되면서 완공이 4월로 미뤄져 신입생이나 전학생들이 

버스를 타고 1.5㎞ 떨어진 임시 가교로 등교를 해야 한다고 하니, 우리 

학생들과 부모님들의 마음에 많은 불편과 상처를 주는 것 같아 어른의 

한사람으로 마음이 무겁다”고 말했다. 

 ㅇ 이어,“다시는 집단이기주의에서 쌓아올린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가 

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”이라면서, 무엇보다, 교육현장에서 이런 사태가 

일어났다는 것이 한탄을 금할 수 없고 이번 일을 계기로 건설현장에 

만연해 있는 불법들을 바로 잡을 것”이라고 강조했다.  

□ 또한, 원 장관은“간담회에 이어 곧바로 공공공사 현장에서 발생할 수 

있는 불법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회의를 진행할 것”이라면서, 

 ㅇ“현장 공사가 늦어지면 시공사들이 가장 어려운 입장에 놓이게 되므로 

교육청이나, 국토부 지방국토관리청, LH 등 공공발주기관에서 앞장서서  

불법과 맞설 수 있도록 하게 할 것이고, 법의 경계선을 타면서 법을 

악용하는 사례가 많은데 이번 상반기에 집중적으로 노력해서 바로잡을 

것”이라고 밝혔다. 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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□ 마지막으로 원 장관은“이미 늦어진 공사지만 나중에 모든 학생들이 

쓰도록 좋은 품질의 학교건물을 지어주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실 

것”을 당부하면서, 

ㅇ “앞으로 아이들이 자랄 때는 속칭‘떼법’,‘어거지’로 사람들을 괴롭히는 

일들은 없어져야 하는 만큼, 이렇게 공사가 늦어지는 일들이 다시는 

발생하지 않도록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적극적으로 임할 것”이라고 

덧붙였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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